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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1년 8월 무히딘(Muhyiddin Yassin)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

(Ismail Sabri Yaakob) 정부의 출범으로 말레이시아 정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

다. 말라카 주의회 선거에서의 국민전선(BN, Barisan Nasiaonal)이 압승하고 

사라왁 주의회 선거에서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이 참패함으로써 

2018년 이전 체제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딘 

총리의 ‘생존 게임’은 어떻게 실패로 귀결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국왕을 비롯

한 여야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스마일 사

브리 정부의 출범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말라카, 사라왁 주의회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팬데믹 

상황하에서 경제회복과 외교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무히딘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

리 정부의 출범 과정, 말라카와 사라왁 선거의 결과와 함의 분석을 통하여 2022

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의 과제와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

울러 정치적 불안정이 팬데믹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킨 주요 요

인이며 정통성의 위기는 외교 정책에 있어 중립성 유지에 중대한 과제로 대두

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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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1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무히딘

(Muhyiddin Yassin)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 

Yaakob) 정부의 출범이었다. 2020년 2월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

딘 정부는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중심의 61년 패권적 지배체제’를 해체하려는 희망연합

(PH, Pakatan Harapan)의 정치적 실험을 위기에 봉착시켰다. 정통성

의 부재라는 무히딘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집권 이후 말레이시아 정

가를 무질서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였다. 역설적이지만, 

어느 특정 세력도 패권적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 향후 말레이

시아 정치과정을 보다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경로로 변모시킬 수 있

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2021년 8월 나집(Najib Razak) 전 총리와 자히드(Zahid 

Hamidi) 총재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여 무히딘 

정부를 몰락시키며 말레이시아 정치지형이 ‘2018년 5월 총선 이전

의’ 구체제로 다시 복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 출범 이후, 차기 총선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말라카 주의회 선거에서 UMNO가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함을 과시

하며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압승하고, 연이은 사라왁 주

의회 선거도 PH가 참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

다.

정국 불안정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주제어: 이스마일 사브리, 국민전선, 희망연합, 국민동맹, 팬데믹, 말라카 주의

회 선거, 사라왁 주의회 선거, 코로나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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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코로나 일일 감염자 수가 한때 2만 4천여 명에 이르며 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달했다. 정치적 목적에 치중한 비상사태 

선포와 일관되지 않은 이동통제 정책은 부실 대응 논란을 낳았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3~4%에 그칠 것으로 전

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과 빈부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선제적이

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남중국해 갈등, 미얀마 사태, 팬데믹 등 주요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근

본적인 경제 및 외교정책의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딘 총리의 ‘생존 게임’은 어떻게 실패

로 귀결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야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

러진 말라카, 사라왁 주의회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외교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무히딘 정부

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 과정, 말라카와 사라왁 선거

의 결과와 함의 분석을 통하여 2022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의 과제와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이 

팬데믹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며 정통

성의 위기는 외교정책에 있어 중립성 유지에도 큰 도전으로 작용하

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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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여권 분열 

2021년 1월 12일, 국왕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무히딘 총리가 

요청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였고, 연방의회와 13개 주의회

의 개원은 물론 연방 및 주의회 선거가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8

월 1일까지 전면 중지되었다. 2021년에 접어들면서 일부 UMNO 의

원들의 무히딘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지고, 여권 발 조기 총

선 실시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던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전

격 선포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이

동통제령(MCO: Movement Control Order)이 이미 전국에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배경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

기되었다. 

정통성의 부재로 출발한 무히딘의 입장에서 조기 총선의 실시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연립 

내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무히딘과 말레이시아쁘리부미연합당

(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의 입장에서 조기 총선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다. 총선이 실시되면 UMNO와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n Se-Malaysia)이 가장 큰 정치

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UMNO와 PAS보다 정

치적 기반이 열악한 Bersatu가 조기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어

려운 현실에서 무히딘 정부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런 맥락

에서 무히딘 총리가 조기 총선 압박에서 벗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을 관리하며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로 무히딘 총리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는 

있었으나, UMNO의 공세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기 총

선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여권의 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되었다. 의회 쿠데타 이후 UMNO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동맹(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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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katan Nasional)에 합류하지는 않고, 차기 총선 전까지 무히딘 정

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1)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로 조기 총선이 어

려워지면서, 나집과 자히드가 주도하는 UMNO 기득권 세력들의 공

세가 무히딘 총리에 대한 지지 철회로 그 공세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비상사태 선포 직전, UMNO 하원의원 한 명이 무히딘에 대한 지

지를 철회함으로써 PN 정부는 220명의 하원의원 중 110명의 지지를 

받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비상사태 선포 직후 또 한 명의 UMNO 하

원의원의 지지 철회를 필두로 2021년 초반까지 UMNO 의원들의 지

지 철회가 이어짐으로써, 무히딘이 하원 과반수를 밑도는 지지를 받

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2) 이 시기에 UMNO의 거의 

모든 지구당이 차기 총선에서 Bersatu와의 선거동맹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였고, 3월 27일 개최된 UMNO 연차 총회에서 차기 총선에서 

PN과 선거연합은 없을 것임을 결의하였다(Norshahril Saat 2021/03/ 

31). 더 나아가서 당 차원에서 무히딘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시기를 당 지도부에 일임함으로써 UMNO의 압박이 더욱 강화되었

다(Malaysiakini 2021/03/29). 특히 6월 말에 열린 UMNO 최고위원

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를 2022년 12월 이후로 연기하면서 反무히딘 

진영을 주도하던 자히드가 당 총재직을 유지하게 된 것도 무히딘에

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Malaysiakini 2021/06/29)3)

1) PAS는 UMNO와의 공조는 유지하면서, PN에 공식 합류하였다. 이로써 의회 쿠데타 
이후 여권에는 무히딘의 Bersatu가 주도하는 PN, UMNO가 주도하는 BN, UMNO와 
PAS의 말레이 동맹인 국민합의(Muafakat Nasional)라는 세 개의 정당연합이 공존하
고 있는 형국이다. 

2) 2021년 3월 UMNO 전당대회를 앞두고 Tengku Razaleigh Hamzah, Ahmad Jazlan 
Yaakob, Nazri Aziz 역시 무히딘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식화하였다. 

3) 선거 연기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수가 넘는 UMNO 하원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핵심 인물들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
기 위해서 현 지도부의 유지보다는 예정대로 선거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Malaysiakini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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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히딘 총리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UMNO는 크게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하나는 무히딘 정부에 참여하는 UMNO 각료들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이 중심인 진영

이다. 전자가 무히딘 총리와의 공조가 제공하는 정치적 이득을 강조

하는 반면, 후자의 일관된 입장은 여권의 최대 지주인 UMNO가 “무

히딘 정부의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4) UMNO의 

분열적인 진영 구도는 무히딘의 정권 유지를 위한 ‘생존 게임’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을 제공하였다. 무히딘 총리는 UMNO 내부

의 분열과 갈등 구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으나, 

여권 세력의 통합된 지지가 절실한 무히딘의 입장에서 UMNO의 분

열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

에 없었다.

무히딘은 정권 유지를 위한 UMNO와의 ‘생존 게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동 전략을 구사하였다. UMNO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

도부 선거 연기를 결정한 직후, 무히딘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스마

일 사브리 UMNO 부총재를 부총리에 전격 임명하였다. UMNO의 

親무히딘 진영을 이끌며 자히드 총재와 대립하는 히샤무딘 후세인

(Hishammudin Hussein) 외교부 장관을 이스마일 사브리 후임으로 

선임장관으로 승진 임명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집권 내내 공석으로 남겨놓았던 부총리직을 UMNO에 배분함으로써 

차기 총리직을 UMNO에 이양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UMNO와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림수로 여겨졌다. 특히 자신에게 우호적

인 진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나집과 자히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강한 UMNO의 세력 판도를 변화시켜 보려는 무히딘의 의도도 

담겨 있었다.

4) UMNO의 진영 분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orshahril Saat(12/05/202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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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총리 임명 직후부터 무히딘은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되

었다. 자히드 UMNO 총재가 4시간에 걸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도

한 후에 UMNO는 “당 차원에서 무히딘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

고 공식 선언하며, “임시 지도자(interim leader)”에게 총리직을 이양

하고 무히딘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Hutchinson 2021/07/ 

09). UMNO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38명의 하원의원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8월 초에 이르기까지 최소 11명의 UMNO 하원의

원이 무히딘 총리 지지 철회를 공식화하였다. 결국 부총리 임명이 

UMNO의 反무히딘 진영에게 무히딘 총리에 대한 ‘집단적 지지 철

회’를 주도하게 만든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히드 진영을 견제

함으로써 위기의 타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간을 벌려는 무

히딘의 노림수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부총리직이 채워짐

으로써 오히려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

가 된 것이다. 

Ⅲ. 무히딘 정부의 몰락

8월 1일로 예정된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무히딘 총리는 사면초

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UMNO의 공세가 점차 가중되는 와중에 의회 

개원 문제를 두고 국왕과의 갈등이 격화된 것이다. 비상사태 선포로 

상․하원 모두 개원이 무기한 정지되었으나,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

태와 의회 정지가 반드시 양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국왕 역시 비상사태가 의회 개원을 

막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다. 

2021년 중반에 이르러 상․하원의원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황

에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의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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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화해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왕은 6월에 접어들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한 

총 18명의 국가 지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회 개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련의 면담을 통하여 국왕은 정치권에서 사안

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통제체제로의 전환, 비상사태 해제와 의

회 개원, 의회 해산 후 총선 실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되었다. 

이 중에서 조속한 의회 개원과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히딘은 국왕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국의 주

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4단계에 걸쳐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완화 조처를 하겠다는 것으로, 3단계에 접어드는 9월이나 10월에 의

회를 개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왕은 국가회복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특별군주회의(a spec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Rulers)’를 소집하여 무히딘 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왕실 성명

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거나 의회를 

계속 정지하려는 어떠한 야망도 견제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를 개원하여 총리의 국가회복계획 등에 대하여 토의할 것을 촉

구’하는 것 있었다.5) 이론적으로 총리가 국왕과 군주 회의의 결정에 

반드시 책임질 필요는 없으나, 정국의 주도권을 이미 상실한 무히딘

의 입장에서는 국왕의 요구는 간과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무히딘으로써는 국왕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의회 개원 시, UMNO의 反무히딘 진영과 PH가 공조하여 자신에 대

한 불신임 투표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히딘은 ‘원-포인트 의회 개원’과 ‘비상사태의 전

5) 무히딘과 국왕의 갈등 전개의 자세한 내용은 Hutchinson(2021/06/1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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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해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7월 5일, 무히딘이 하원

을 7월 26일부터 5일 동안 개원하여 국가재건계획에 대해 논의하겠

다고 발표한 것이다. 7월 21일, 내각에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결정

했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그러나 전자는 UMNO의 反무히딘 진영과 

야권의 반발을, 그리고 후자는 국왕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정치권

의 반발은 원-포인트 의회 개원이 다양한 현안에 관한 토론보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국왕의 

입장은 국가비상사태 해제는 내각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왕은 7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내각의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무

히딘 총리를 더욱 압박하였다(Malaysiakini 2021/07/29).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히딘은 8월 4일 국왕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회를 9월 6일

에 다시 개원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절충안

을 전달하게 된다.6) 무히딘의 국왕 면담은 원-포인트 하원이 폐회하

고 하루 만인 8월 3일, 11명의 UMNO 의원이 무히딘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식 발표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총리 신임투표를 위한 의회 개원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무히딘의 

‘생존 게임’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무히딘의 최후 행보는 

‘UMNO에 대한 압박’과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PH를 향한 구애’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UMNO에 대한 압박’은 내무부 산하의 사회단체 등기부(ROS, 

Registrar of Societies)가 ‘당 지도부 선거를 18개월 연기하기로 한 

UMNO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공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 근거는 선거 연기 결정이 최고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결

정되었다는 것이다(Malaysiakini 2021/08/06). ROS의 결정은 UMNO

의 反무히딘 진영은 물론 당 전체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6) 무히딘의 국왕 면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kini(2021/08/0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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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였다. 1987년 UMNO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구당의 절차적 문제

를 근거로 ROS가 UMNO의 해산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향후 UMNO의 불법화까지 염두에 둔 무히딘의 행

보라는 우려와 의혹이 당내에서 증폭되었다(Malaysiakini 2021/08/ 

07). ROS 결정 직후, 무히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국왕에게 전달되

었던 13명 하원의원의 서명이 담긴 서신이 UMNO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된 것도 이런 우려와 공분을 반영한 것이었다(Malaysiakini 

2021/08/09).7) 결국 8월 9일을 기점으로 총 220명 하원의원 중에서 

무히딘을 지지하는 숫자는 불과 1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PH를 향한 무히딘의 구애’는 신임투표에서 PH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조건으로 일련의 정치개혁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

으로 가시화되었다. 무히딘은 총선을 2022년 7월 이전에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집과 자히드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을 겨냥

하여 자신의 책무는 “약탈형 정치인들(kleptocrats)”의 복귀를 저지하

는 것이라며 일련의 정치개혁 조치를 약속하였다(Malaysiakini 2021/ 

08/13). 정치개혁 조치들에는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의, 18세 이상 

투표권 보장, 당적 변경 방지법 제정, 총리 중임 제한, 모든 의원에게 

예산 연간 할당, 의회 상임위원장 여야 동수 배분, 야당 지도자의 

선임장관 대우 등이 포함되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9월 신임투표에

서 PH의 지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PH 지도부는 무히딘의 제안을 

거부하며 즉각적인 총리직 사임을 촉구하였다. 

자신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 무산됨에 따라 무히딘은 결국 8월 16

일 자로 국왕에게 총리직 사임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국왕은 이를 

즉시 승인하는 동시에 무히딘을 최소한의 행정업무만을 관장하는 

‘임시 총리(caretaker prime minister)’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임시 총

7) 야권 역시, UMNO의 서신이 공개된 직후, 자신들도 같은 서신을 국왕에게 전달했다
고 발표하면서 무히딘을 더욱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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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직 지명 나흘 만에 UMNO 부총재인 이스마일 사브리 부총리가 

신임 총리에 지명되었다. 2018년 5월 총선 이후 2년 3개월 만에 

UMNO가 다시 집권연합의 중심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무

히딘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 내각에서 배제되는” 조건으로 

이스마일 사브리를 자신의 후임으로 지지하였다(Malaysiakini 2021/ 

08/19). 이는 자신의 사퇴를 주도한 나집과 자히드를 직접 겨냥하여 

견제하는 동시에, 이스마일 사브리의 집권 유지를 위한 ‘킹메이커’ 

역할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Ⅳ.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과 희망연합의 위기 심화

8월 20일, 빠항(Pahang) 출신의 이스마일 사브리가 제9대 총리에 

취임했다. 국왕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와르(Anwar Ibrahim)는 105

명, 이스마일 사브리는 114명의 하원의원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UMNO 당내 서열이 3위였음에도 불구하

고 부총리로 지명되었으며, 불과 45일 만에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이

다. 이스마일 사브리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UMNO 내부의 역학

관계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는 나

집과 자히드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도, 내각의 일원이었으

나 무히딘의 부총리 후보군에서도 최우선은 아니었다. 야권 역시 

UMNO에서 주요 파벌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이스마일 사브리가 총

선을 대비하는 정국에서 ‘무난한 관리자’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 구도가 반영되어 신정부의 내각 구성은 무히

딘 정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일한 차이는 기존의 Bersatu 11명, 

UMNO 9명의 장관에서 UMNO 11명, Bersatu 9명으로 장관 숫자가 

바뀐 것이다. 차관 숫자도 Bersatu가 15명에서 14명으로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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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NO는 8명에서 1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안정적인 집권을 위

해서 Bersatu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스마일 사브리는 

“Bersatu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는” 신중한 행보를 취한 

것이다(Malaysiakini 2021/08/27). UMNO와 Bersatu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이스마일 사브리 역시 무히딘과 마찬가지로 부총

리직은 공석으로 남기고 4명의 선임장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비록 

총리직은 UMNO에 승계되었으나, 기존의 PN 집권체제는 그대로 유

지된 것이다. 이로써 정국은 총리만 교체되고 Bersatu와 PAS가 주도

하는 PN, UMNO가 주도하는 親여권 진영의 BN, 야권연합 PH 등 

세 개의 정당연합이 경쟁하는 구도로 정착되었다.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접

어들었다. 안와르 역시 ‘숫자 게임’을 접고 총선 준비에 집중할 것임

을 분명히 하였다(Malaysiakini 2021/08/21). PH가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와 전례가 없던 “변화와 정치안정을 위한 양해 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ransformation and Political 

Stability)”를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해 각서

의 주요 내용은 ‘PN 정부는 무히딘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제안과 유

사한 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하고, PH는 총리가 의회 과반수 

지지를 유지하는 한 불신임을 추진하지 않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에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의회를 해산할 것도 약속하였다.8) 양해 각서의 체

결은 PN 정부는 물론 PH의 입장에서도 총선 민심을 얻는데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의 지속이 서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데 최소한의 공

감대가 도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PN, BN 그리고 PH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회가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10월에 접어들면서, PH가 말라카에서 

8) 양해 각서의 자세한 내용과 함의는 Khalid Samad(2021)와 Tong(202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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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NO, Bersatu 그리고 여당 성향 무소속 등 4명의 주의원과 연합하

여 BN 주정부를 장악하려는 “말라카 움직임(Malacca Move)”이 있

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Kow 2021). PH 지도부가 ‘당적 변경에 

의한 주정부 교체’ 배후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州) 

수상 지지 철회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2020년 ‘쉐라톤 움직임’에 

의해 연방정부는 물론 말라카 주정부도 교체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에는 주(州) 수상의 의회 해산 건의를 말라카 총독이 수용하면서 주

의회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게 된 것이다.

11월 20일로 예정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MNO가 Bersatu

는 물론 PAS와의 공조도 거부하면서 말라카 주의회 선거는 ‘PN, 

BN, PH 간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2018년 총선이 BN과 

PAS가 공조하여 PH와 양자 대결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PN 출범 이후 주요 정당들의 이합집산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

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이번 대결 구도가 차기 

총선에서도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말라카 주의회 선거는 

‘미리 보는 총선’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말라카는 종족 

분포나 유권자들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반도 말레이시아의 

다른 주들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차기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가늠자로 인식되었다.

선거 결과는 “BN 승리, PH 패배, PN 선전”으로 요약되었다

(Hutchinson & Zhang 2021/11/26). BN은 이번 선거에서 28석 중 21

석을 차지하며 2018년 총선의 13석을 훨씬 초과 달성하는 성적을 

거뒀다. 21석 중에서 UMNO가 18석, 말레이시아화인협회(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가 2석,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IC, 

Malaysian Indian Congress)가 1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N

이 2008년 총선에서 23석, 2013년 총선에서 21석을 획득했던 점을 

고려할 때, BN의 정치적 영향력이 2018년 총선 이전으로 완전히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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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갔음을 의미한다. UMNO의 위상은 2020년 사바 선거에 이어 이번

에도 압승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특히 나집 전 총리와 자히드 UMNO 총재는 연이은 선거 승리

를 주도하면서 부패 혐의의 부담을 줄이며 차기 총선에서 정권을 재

탈환하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Malaysiakini 2021/11/21).

PH의 경우, 당선자가 5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2018년의 1/3에 그치

는 수준이었다.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은 8명이 

경선하여 4명이 당선되었고, 국가신뢰당(Amanah, Parti Amanah 

Negara)는 9명 중에서 1명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인민공정당(PKR, 

Parti Keadilan Rakyat)은 가장 많은 11명의 후보를 내세워 단 한 명

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PH의 5석은 2013년 총선에서 전신인 

민중연합(PR, Pakatan Rakyat)이 얻었던 7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다. DAP의 4석 역시 2013년(6석)과 2008년(5석)을 밑도는 성적이었

고, PKR은 한 명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2013년 총선 당시 수

준으로 전락했다. PH는 패배한 23개 지역에서 절반이 넘는 12곳에

서 BN과 PN에 밀려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패배한 23곳 중에서 

PH 후보자의 득표수가 1위 후보의 절반 이하였던 지역도 절반이 넘

었다. 이런 맥락에서 PH는 ‘미리 보는 총선’에서 BN뿐만 아니라 신

생 정당연합인 PN과의 경쟁에서도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Welsh 

2021).

PN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곳에서 승

리했다. 2명의 당선자 모두 Bersatu에서 나왔고, PAS는 한 석도 차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의 BN과 PH 양자 대결 구도에 PN이 처음 

참여한 선거였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PN이 얻은 24.3%의 

득표율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특히 2016년에 창당한 비

교적 신생정당인 Bersatu가 2018년 총선과 같이 2석에서 승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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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도의 득표율을 유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맥락에

서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무히딘의 Bersatu

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Welsh 2021). PAS 역시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했으나, 말라카가 PAS의 강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한 

8곳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다. 특히 PAS가 다종족 구성이

며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Kelebang과 Bukit Katil 선거구에서 

선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PN 내부적으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Bersatu나 PAS 모두 선거 전 예상보다 훨씬 선전하였다

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Raveena Nagotra 2021).

한편, 말라카 선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경쟁과 평

가의 기회가 찾아왔다. 사라왁 주의회 선거가 12월 18일에 실시된 

것이다. 원래 사라왁 선거는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로 2022년 2월까지 

연기되었었다. 국가비상사태는 2021년 8월 1일 자로 종료되었지만, 

사라왁의 비상사태는 2022년 2월 2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왕의 승인으로 사라왁의 비상사태가 11월 3일에 종료됨으

로써 예정보다 일찍 주의회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사라왁 주의회는 총 82석으로 13개 주 중에서 최대의 의석을 보유

하고 있다. 사라왁은 5개의 주요 종족과 다양한 소수 종족이 혼합된 

주로서 반도 말레이시아와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2016년에 치러

진 주의회 선거에서는 사라왁 BN이 72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총선 패배 이후, 사락왁 BN 소속의 4개 정당이 사라왁정당연

합(GPS, Gabungan Parti Sarawak)을 결성하면서 BN에서 공식 탈퇴

하였다. 통일부미뿌뜨라상속당(PBB, Parti Pesaka Bumiputera 

Bersatu)이 주도하는 GPS는, 2020년 의회 쿠데타 이후, 연방 차원에

서 PN 정부와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으며 親여권 정당연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반면 PH는 DAP와 PKR이 직접 주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는 10석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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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결과는 GPS가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로 승리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말라카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H의 참

담한 패배”가 재현되었다. GPS는 82석 중에서 76석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6년 BN이 얻은 72석보다 4석이 늘어난 승리였다. GPS가 

사라왁 BN을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BN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한편, PH의 의석은 10석에서 단 2석으로 급감했는데, 

DAP는 7석에서 2석으로, PKR은 3석 모두 잃어버렸다. PH가 62곳에 

후보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었다. 반면, BN 소속이었

던 사라왁통합인민당(SUPP, Sarawak United People’s Party)에서 

2016년 분리한 통합사라왁당(PSB, Parti Sarawak Bersatu)은 4석을 

차지하면서 야권의 최대 정당으로 부상하였다.9) 

PH의 입장에서 사라왁의 패배는 말라카와 같은 정도의 충격은 아

니었다. 선거 전부터 PH가 승리 또는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었

고, 사라왁이나 사바의 정당들이 반도 말레이시아에서 우위를 점한 

정당들과 집권연합의 공조를 취해 왔던 기존의 정치행태를 고려하

여 이번 선거 패배의 위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

믹 상황에서 말라카와 사라왁의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도 PH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2020년 사바에 이어 2021년 말라카와 사라왁에서도 UMNO

와 BN의 정치적 영향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PN이 

제3의 대안세력으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해가는 상황에서, PH가 당

면한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야권

으로 전락한 이후 치러진 일련의 주의회 선거 과정에서 PKR과 DAP

의 갈등과 PH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설명 필요]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이런 정치행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PH의 위기는 계

9) 자세한 선거 결과는 Ong(202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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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심화할 수밖에 없다. 

Ⅴ. 팬데믹 확산과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2021년 지속된 정치 불안정과 코로나 악화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켰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팬데믹 상황이 악화하면서 무

히딘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보건 당국의 

늑장 대응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

다. 5월 말 일일 확진자 9천 명, 일일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도 한계를 넘어섰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전면적인 이동통제를 다시 시행했다. 전면적 이

동통제로 확산세가 잠시 둔화되자 정부는 경제 위축을 우려하여 제

조업 18개 분야의 생산 활동을 60% 가동률 수준에서 허용하였다. 

그러나 섣부른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격

한 증가를 불러왔다. 무히딘의 개각에 이은 총리 사임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속에 8월에는 일일 감염자가 2만 4천 명, 일일 사망자가 

400명을 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됐다. 9월 들어 백신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이 각각 70%와 60%에 달하면서 팬데믹 확산세가 점차 

둔화되었지만, 12월 말 일일 발생자가 3천 5백 명 대를 기록하며 여

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GDP 성장률은 팬데믹 여파로 –5.6%에 그쳤는데 2021년

은 팬데믹 통제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제기되

었었다. 1/4분기와 2/4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3.4%와 16.1%를 

기록하며 경제회복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악화되며 

3/4분기 GDP 성장률은 애초 1.3% 성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4.5%를 기록했다. 2021년 1~9월 경제성장률은 11.1%로 중앙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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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4%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팬데믹 상황은 넘겼다는 판단 속에 경제 지원책의 효과로 4/4분기 

성장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신용등급평가업체 무디스

(Moody’s)는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률을 2021년 3.5%, 2022년 5%로 

각각 전망했다(The Edge Market 2021/11/01).  

<표 1> 말레이시아 GDP성장률 추이 (단위: %) 

년도 2020년 2021년 

분기 1/4  2/4  3/4  4/4 1/4  2/4 3/4

전년대비 

분기별

GDP성장

0.7 -17.2 -2.7 -3.4 -0.5 16.1 -4.5

전분기 대비

GDP성장
-16.1 17.3 -1.5 2.7 -1.9 -3.6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21.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과 투자는 회복세를 보였다. 1~9월 투자 

승인액은 RM1,778억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

조업이 58%, 서비스업이 32.5%를 각각 기록했다. 총 투자 승인액 

대비 분야별 비중은 제조업이 58.4%, 서비스업이 32.5%를 각각 기

록했다. 외국인투자(FDI)는 RM1,061억으로 총 투자 승인액의 60%

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동기간 유입액 RM995억을 초과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FDI 유입액 RM1,138억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

(MITI 2021). FDI 중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RM917억을 기록했다. 오스트리아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AT&S가 RM85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The Star 

2021/6/11). 1~11월 무역액은 RM2조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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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액은 RM1조 1천억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으며 수입은 23.3% 증가한 RM8,944억을 기록했다. 수

출 증가는 전자전기, 석유화학, 팜유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

(MITI 2021). 

2022년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아세아 회원국 중 말레이

시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USD2천억 규모의 수출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중국, 한국, 뉴질랜드 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USD15억과 3천억 규

모의 수출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UNCTAD 2021: 13). 

한편,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악화에 대한 정부 부실 대응으로 사

회․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1년 물가 인상 폭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불안정과 정책 불확실성이 말레이시아 

자본시장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New Straits Times 

2021/8/4). 링깃의 약세로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인플레

이션 상승을 견인하는 형국이다. 9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2022년 상반기에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악천후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인상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물가인상 압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생산 및 가공업과 부동산 개발 업체의 수익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위소득 그룹의 구매력 약

화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자율 상승 압력은 또 다른 물가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제기관들은 중앙은행 기준 이자율이 현재 

1.75%에서 내년 3/4분기 중에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The Star 2021/12/27).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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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및 식용유 관련 보조금으로 RM80억을 

지출했는데 이는 2019년과 2020년의 관련 보조금의 합계에 해당하

는 큰 규모이다. 

팬데믹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했으며 사회․경제적 불

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2022

년 예산안과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12th Malaysia Plan, 12MP)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성장을 모색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따른 정

부 지출 증가는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대응에 

약 RM5,300억을 지출했으며 2022년 예산은 RM3,321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RM2,335억은 운영비용이며 개발예산 

RM756억과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RM230억을 각각 배정했다. 2022

년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촉진과 개혁을 주요 목표로 설정

했다. 재정적자 감소를 추구함에 따라 세수 증가가 세출보다 많게 

계획되었다. 2021년 11월까지 세수는 RM2,104억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세출은 4.9% 증가한 RM3,076억을 기록했다. 2021

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5%에 달할 전망이다. 2022년 예산

안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6%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축소할 계획이다(The Edge Market 2021/12/13). 

현재 세수액은 GDP 대비 15.9% 수준인데 이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

소해 2022~2024년에는 GDP 대비 13.9%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GST) 재도입 검토 등 추가적인 

세수 확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정부 부채도 증가했다. 10월 의회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6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승인했다. 팬데믹 

상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2020년 10월에 적정 정부 부채 규모를 

GDP 대비 55%에서 60%로 조정한 바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정

부 부채는 RM8,795억으로 GDP 대비 62.1%로 추산된다(New Straits 



말레이시아 2021: 무히딘 정부 몰락과 희망연합(PH)의 위기 심화  221

Times 2021/10/28). 

2022년 예산안은 재정확보를 위해 한시적 법인세율 변경을 허용

했다. RM1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에 대해 현 세율 24% 

대신 33%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

는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 

건설,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상장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RM142억이 배정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소기

업의 경영난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팬

데믹의 영향에 노출된 하위소득 40% 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

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The Edge Market 2021/11/02). 

정권의 정통성 취약과 팬데믹으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

소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 기조를 담은 

12MP를 통해 주요 사회경제 정책의 개혁을 제시하고자 했다. 말레

이시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2016~2019년 지니계수는 

0.399에서 0.407로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5.9%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30.7%를 점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도 2016년 15.6%에서 2019년 17%로 증가했으며 팬데

믹 이후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MP가 디지털 경제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부미뿌뜨라 자

본을 위한 2트랙 증시 설립을 포함하는 등 여전히 종족 중심의 정치

경제적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최근 정치 변동 

과정에서 말레이계의 이익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는데 말레이시

아 사회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12MP는 부미뿌뜨라를 위한 신경

제정책(NEP)과 결별하고 빈곤층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Hunter 2021). 

팬데믹으로 인해 노후를 위한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고 있

다. 정부는 팬데믹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은퇴 이전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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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 조기 인출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인출이 급증하였고 1인당 평균 연금 잔액은 RM10,000에 미치

지 못하게 되었다. 향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4~6년 이상이 필요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EPF 가입자 73%는 은퇴 시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55세 이하 가입자 중 상위 20%만 

적립금이 증가했다. 상위 20%조차 은퇴 후 20년간 받게 되는 월평균 

연금이 RM633에 불과하여 사실상 EPF의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 역

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The Edge Market 2021/10/31). 통계상 실업

률은 11월 기준 4.3%로 안정적 수준이지만 실제 고용 여건은 악화되

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플랫폼 노동

자 증가, 일시적 휴직자 증가로 하위 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The Malaysian Reserve 2022/1/11).

 

Ⅵ. 중미 갈등 속 외교 활성화 모색 

최근 2년간 정치 불안정은 외교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현 이스마일 

사브리 정권은 여전히 총선으로 검증받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호주의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집계한 26개 아시아 국가를 대

상으로 한 2021년 파워(power)지수에서 말레이시아는 11위를 기록

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종합 파워는 18.3 

포인트로 전년 대비 11% 하락했다. 문화를 포함한 외교 영향력도 

8.9 포인트 하락했다(Lowy Institute 2021).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말레이시아 외교정책 프

레임워크’(Framework For Malaysia’s Foreign Policy in a Post- 

Pandemic World)를 발표했다. 다종족 사회인 말레이시아는 전통적

으로 국내 정치와 외교가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 왔으며 국제적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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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는 정통성을 보완하여 정권의 안정에 기여했다(Alatas 2021). 현 

정부의 정통성 위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외교정책 프레임워크의 발

표는 국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 2019년 마하티르 정부의 외교정

책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난 주요 원칙과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차별

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실용적이고, 독립적이며, 원칙 있는 외교 

정책을 유지하되 잔인한 탄압, 불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규칙 

기반 자유 질서를 지지하며 인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 

여성, 아동 및 기업 활동과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022~2024년 임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신정부는 팬데믹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

인 외교 방향도 제시했다. PH 정부의 프레임워크와 비교할 때 적극

적인 경제외교로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가

로서 말레이시아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연

계성 회복, 보건 외교(health diplomacy),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문화 외교, 평화적 공존, 다자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8개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의회 내 외교 분과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계획국, 무역산업부,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부와

의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Malays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스포츠, 문화를 활용한 외교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

제 스쿼시 대회 개최와 관련 이슬람권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이스라

엘 선수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정치적 제약 요인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된 말레이시아 외교정책 프레임워크는 정부

의 외교력을 부각하고 역 내외 이슈에 더 적극적인 견해 표명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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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

혈 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오며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

구했다. 특히 외교장관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는 미얀

마 군부가 5개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

다. 이러한 정부 관료의 공식적 견해 표명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였

다(Malaymail 2021/10/06).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군부 참여를 배

제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

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말레이시

아는 아직 난민협약(1951)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2021년 2월에 1,000

여 명의 미얀마 난민을 미얀마로 송환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에 등록한 난민은 약 18만 명으로 추산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부재했으며 난민의 백신 접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다(Civicus 2021).

새로운 외교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외교 범위를 확대하는 동

시에, 지역 내 강대국 경쟁과 관련해서는 오랜 외교정책 원칙인 중립

성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

국과의 갈등 심화는 말레이시아 외교에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바이

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다차원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에서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중

이 동북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세안과 말레이시아가 갖는 중

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과 특정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 필요

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화이자 백신 비중이 높아 향후 보건 외교 강화에 있어서도 미국과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거버넌스, 경제 이슈 등은 양국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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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다. 2021년 2월 미국이 생태 환경적 이유로 말

레이시아 팜유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유력 인터넷 언론 매체 ‘말레이시아끼

니’(Malaysiakini)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Kuik, Ahmad, and Khor 

2021).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으로 전망된다. 나집(Najib)의 UMNO 정부는 동해안철도건설 프로

젝트(ECRL, East Coast Rail Link)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중

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등 중국과 관계를 강화했다. 마하티르

가 중국 의존도 심화를 비판하며 2018년 총선 이슈가 되었고 PH 정

부는 집권 직후 ECRL의 잠정 중단 선언 후에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 인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무히딘 정부에서는 다시 공

사 구간을 연장하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투자 대상국의 정세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외교 성과

를 원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이해가 만나게 되면 양국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1년 4월에 히샤무딘 당시 외교장관은 중

국을 방문하여 포스트 팬데믹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히샤무딘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을 ‘큰형’(elder 

brother)으로 호칭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되었다. 히샤무딘이 왕

이 중국 외교장관을 개인적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

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 이슈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관계에 중요

한 변수이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지만 역사적으로 

분쟁에 직접 연관된 경우는 적었다. 2020년 마하티르 총리가 베트남

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의 석유시추선 웨스트 카펠

라(West Capella)의 활동을 승인함에 따라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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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박을 파견하는 등 긴장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 미국이 해당 

수역에 군함을 파견하며 말레이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지했으나, 국제 

분쟁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의 군사적 조치와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며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2021년 5월 31일 보르네오 인근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EEZ) 상공에 중국 군용기가 출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기가 

대응 출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

하고 중국에 항의했다. 6월 외교부 차관 까마루딘(Kamarudin)이 코

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외교장관을 대신해서 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군용기 사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 확산을 원하지 않은 말레이시아는 같은 달 히

샤무딘이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했

다. 이 자리에서 히샤무딘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

다(NGEOW 2021). 

그러나 9월에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며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

었다. 중국의 조사선과 해양경찰선이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 

140km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말레이시아 중국 대사를 초치하며 항의했다. 이는 호주, 영국, 미

국의 ‘아쿠스’(AUKUS) 체결로 인해 남중국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

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잡한 안보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었

다.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AUKUS가 남중국해 지역의 군비 경쟁

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AUKUS 체결 직후 중국 방문을 제안했는데 전통적인 중립성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과 대비된 

국방부의 유화 조치는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 사이의 소

통 매커니즘의 부재를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

제수역 침범 사건으로 인한 갈등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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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초 외교부 장관 사이푸딘은 중국 왕이(Wang Yi) 외교장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제1차 양국 간 고위 위원회 회의(High 

Level Committee Meeting)가 개최되었다. 정치적 상호 신뢰, 팬데믹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일대일로 전개, 세계개발 아젠다, 민간교류 

확대, 동아시아협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9월에 말레이시

아에 코로나 백신 1백만 회를 기부하기로 한 데 이어서 추가로 2백만 

회의 백신 공여를 약속했다. 나아가 백신 생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

고 있다(The Straits Times 2021/12/7). 

Ⅶ. 전망

2018년 정권 교체, 2020년 의회 쿠데타 그리고 권력 장악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지난 수년간 말레이시아 정가는 격변

의 연속이었다. 특히 UMNO의 정치적 부침은 더욱 두드러졌다. 

2018년 총선 패배 직후, UMNO의 위상은 61년 패권적 지배정당에서 

존폐 위기까지 걱정할 정도로 급락하였다. 2020년 의회 쿠데타 이후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UMNO는 킹메이커(kingmaker) 역할을 할 정

도로 정치적 위상이 회복되었다. 이후 나집과 자히드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이 무히딘 정부의 몰락을 주도하면서 UMNO는 

집권연립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그리고 말라카 선

거의 압승으로 UMNO가 과거 BN 체제에 근접할 정도로 정치적 입

지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들이 정가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2022년 7월 이전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거 시기를 결정하는 주

요 변수가 되겠지만, 일련의 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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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약속한 기간 내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말라카 선

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집권 연립의 중심이 UMNO로 확실하

게 재편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말라카 선거의 득표

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UMNO와 BN에 아주 낙관적인 것도, PH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다. BN이 얻은 득표율은 38.4%로 2018년 

총선보다 겨우 1% 미만 상승한 정도였다. UMNO의 득표율도 2018

년의 25%에서 5% 정도 상승하였고, UMNO가 승리한 18곳 중에서 

8곳은 5% 미만의 근소한 승리였다. 말레이계 유권자로부터는 오히

려 2018년에 비해 약 4% 적은 지지를 받았다.

PH 득표율이 2018년보다 51.1%에서 35.8%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Bersatu가 PH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말라카 선거에서 

Bersatu 득표율이 2018년과 비슷한 15%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BN, 

PH, PN의 주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기존과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PH의 위기는 Bersatu의 탈퇴와 직접적

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무히딘의 Bersatu 역시 홀로서기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차기 총선에서 집권연합의 중심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Bersatu가 나집과 자히드가 주도하는 UMNO와 

화학적 통합을 하는 것 또한 실리와 명분이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결국 차기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혹은 총선 이후 각 정당의 성과에 

따라 권력 장악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 향후 정치과정이 상당히 가변적이지만, 특정 정당 혹은 정당연합

이 과거와 같은 패권적 장악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말레

이시아 정치가 보다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으로 전개될 개연성

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여건도 만만치 않다.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노동력 부족 등은 특히 제조업 회복을 더디

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중국계상공인협회의 사업 및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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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조사(ACCIM M-BECS)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2022

년 국산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생산자 가격지수는 

2021년 4월~10월 간 13.2% 상승했다. 팬데믹 기간 중 이주노동자 

수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2018년 2백만 명에 육박했던 

이주노동자는 현재 1.1백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서 추가적 노동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플랜테이션 분야 7만 명, 건설

업 20만 명, 제조업 2만 5천 명, 서비스 4만 5천 명 등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제조업, 건

설업, 서비스업 응답자 50% 이상이 2022년 상반기 중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The Edge Malaysia Weekly 2021/12/27).

OECD는 팬데믹 이후 말레이시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팬데믹 위기 극복에 우호적인 금

융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OECD 2021).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스마일 사브리 정권은 중립성 원칙의 

자기 주도 외교가 아닌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아세안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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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laysia in 2021: The Fall of Muhyddin 

Government and the Deepening Crisis in 

Pakatan Harapan

KIM Hyung Jon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HWANG In W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fall of Muhyddin government followed by the appointment of 

Ismail Sabri Yaakob as Prime Minster has intensified the political 

upheaval in Malaysia.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on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 pre-2018 political landscape after the 

Barisan Nasional's landslide victory in the Malacca state election and the 

Pakatan Harapan’s defeat in the Sarawak legislative assembly election in 

2021. The recent political development in Malaysia raised the following 

questions: How has the ‘political survival game’ of Myhiddin’s coalition 

failed?; What roles have been played by the King (Agong) with a political 

impasse?;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two elections in 

Malacca and Sarawak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are the 

visions and limitations of new initiatives by the Ismail Sabri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ctive diplomacy? 

This article charts the challenges and direction of the 15th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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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alyzing the process of government change in August and the results 

of the Malacca and Sarawak state elections. It argues that the political 

mismanagement has worsened the pandemic situation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low-income people while the lack of political 

legitimacy would pose a challenge in practicing neutrality in its foreign 

affairs.

Key Words: Ismail Sabri Yaakob, Barisan Nasional, Pakatan Harapan, 

Perikakan Nasional, Pandemic, Malacca State Election 

2021, Sarawak State Election 2021, COVID-19 Pandemic




